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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상호대차서비스 「책바다」 
이용데이터 분석을 통한 서비스 개선 방안

최재은 주무관 지식정보서비스과

이 글에서는 2008년부터 2021년까지 국가상호대차서비스(책바다)의 이용 

데이터를 다각도로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 전국 공공도서관의 80%가 책바다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으나 대학 및 전문도서관은 각각 23%와 10%로 가입률이 

낮았다. 공공도서관은 전체 신청의 98%를 차지하는 이 서비스의 주요 이용자였고 

대학도서관은 신청은 0%대로 미미하나 제공의 25%를 담당하여 공공도서관의 

책바다 이용에 기여하고 있다. 신청 및 제공 현황에서 누적률 60%에 도달하는 도서관 

순위가 신청도서관은 상위 13%, 제공도서관은 7%로 제공에서 쏠림 현상이 있었다. 

상호대차서비스 평가 지표인 평균제공률과 소요 시간에서 지역별, 관종별로 격차가 

컸으며, 비용 면에서 참여도서관의 28%는 지원금이 없어 이용자의 경제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통해 (1) 향후 참여도서관 확대 계획을 수립할 때 대학 및 전문도서관 위주의 

전략 개발, (2) 대학도서관의 서비스 공로를 인정하는 협약 유지와 추가 인센티브로 협약 

확대 모색, (3) 제공 위주 기관과 신청 위주 기관이 소통하는 장 마련, (4) 참여도서관 

담당자 교육 시 지역, 관종, 기관별로 교육 횟수와 강도, 의무화 등의 선별적 도입, 

(5)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 제도 홍보와 예산 확보의 필요성 등을 

도출하였다.

주요 키워드 상호대차, 데이터, 신청, 제공, 제공률, 소요시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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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책바다 서비스 소개

2008년 4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개별 도서관의 한정된 장서 문제 해소 및 전국적인 상호대차 협력망 

구축을 목표로 국가상호대차서비스 「책바다」(이하 ‘책바다’)를 시작하였다. ‘책바다’는 대국민 인터넷 

공모를 거쳐 선정된 명칭으로, 전국 도서관의 책을 모으면 바다를 이룬다는 상징적인 의미와 가까운 

도서관에서 책을 ‘받아(바다)’ 본다는 2가지 뜻이 있다. 2008년 339개 관의 참여를 시작으로 2021년 

말 전국 1,207개 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연평균 31,801건 신청에 19,582건이 제공(정상종료 기준)되고 

있다(2017~2021).

이 글에서는 도입된 지 약 15년이 흐른 책바다의 누적 이용 데이터를 ‘참여도서관’, ‘이용자’, ‘신청 

및 제공’, ‘신청자료’, ‘제공률’, ‘소요 시간’, ‘비용’ 등 7가지 측면으로 서비스 현황을 파악·분석하여 

운영에 참고하고, 향후 개선 및 발전 방향 도출에 활용하고자 한다. 분석에 활용된 모든 데이터는 책바다 

관리자시스템에서 반출하여 활용했으며, 분석은 마이크로소프트 엑셀(Excel)과 노드엑셀(NodeXL)로 

하였다.

Ⅱ. 책바다 데이터 분석

1. 참여도서관

초기 339개 관으로 시작한 책바다 서비스는 공공도서관 설립의 증가와 서비스 홍보 효과 등으로 

참여도서관 수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21년 12월 말 기준 1,207개 관이 가입하였다. 관종별로는 

공공도서관이 994개 관으로 가장 많은 비중(82%)을 차지하고 있다. 연도별 참여도서관 현황과 2021년 

12월 말 기준 관종별 참여도서관 현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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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도별 참여도서관 현황(2021) [그림 2] 관종별 참여도서관 현황(2021)

관종별 참여율을 파악하기 위해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https://www.libsta.go.kr/)에 등록된 도서관 

수와 책바다 참여도서관 수를 비교하였다. <표 1>을 보면 2020년 기준 전국 공공도서관 1,172개 관 중 

944개 관(80.5%)이 가입하여 대부분 공공도서관에서 이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 관종별 등록 도서관 수 대비 책바다 참여도서관 수

관종 등록 도서관 수(a)* 책바다 가입 도서관 수(b)
등록 도서관 대비

책바다 가입 도서관 비율(b/a)

기준

연도

공공 1,172 944 80.5% 2020

대학 459 120 26.1% 2020

전문 620 62 10% 2020

* 출처: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한편 대학 및 전문도서관은 전체 도서관 대비 각각 26.1%, 10%가 참여하고 있는데, [그림 3]에서 보는 

것처럼 그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공공에 비해 크게 확대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에 대한 

원인은 후술할 3절 신청 및 제공 현황에서 살펴보겠다.

https://www.libst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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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연도별 대학 및 전문도서관 참여 현황(2008~2021)

마지막으로 지역별 참여도서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그림 4]와 같이 전국 17개 시도로 구분하였다. 

경기 지역이 301개 관으로 가장 많고(25%) 서울 207개 관(17%), 경북 78개 관(6.5%), 충남 72개 관(6%) 

순이며 서울 및 수도권에 위치한 도서관이 전체 참여도서관의 45%를 차지한다.

[그림 4] 지역별 참여도서관 현황(2021. 12. 기준)

2. 이용자

책바다를 이용하려면 이용자는 공공도서관에 회원 가입을 한 상태에서 국립중앙도서관 통합회원으로 

가입한 뒤 책바다 이용자로 등록해야 한다. 대학도서관 이용자가 책바다를 이용할 때는 소속도서관 

담당자가 기관명으로 신청하므로 이용자 정보가 축적되지 않는다. 따라서 대학도서관 이용자를 제외한 

국립, 공공, 작은도서관 및 일부 전문도서관 이용자에 한정하여 이용자 분석을 진행하였다.

참여도서관 증가에 따라 책바다 이용자 수도 꾸준히 늘어 2021년 말 기준 누적 33,362명이 이용자로 

등록되었다. 특히 2020년과 2021년은 신규 가입자 수가 급격히 증가했는데, 전년보다 각각 35%와 

34%가 늘었다. 이는 이전 5년간(2015~2019) 이용자 평균 증가율(27%)보다 높은 수치로 코로나19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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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제한적인 도서관 이용환경 속에서 책바다가 비대면 서비스의 일종으로 이용자들에게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는 연도별 책바다 누적 이용자 수 현황이다.

[그림 5] 연도별 누적 이용자 수 현황(2008~2021)

다음으로 책바다 서비스 시작일부터 2022년 3월까지 등록된 33,644명의 연령 데이터를 분석해 

보았다. 40대가 10,886명(32.4%)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30대 8,163명(24.3%), 20대 

5,599명(16.6%), 50대 5,431명(16.1%), 60대 1,691명(5%), 10대 1,494명(4.4%), 70대 이상 380명(1%) 

순이었다. [그림 6]에서 보는 것처럼, 책바다 이용자는 40대를 중심으로 20~50대 사이에 고루 분포하며 

전체 이용자의 평균 연령은 46세로 중년층에서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임을 알 수 있다.

[그림 6] 이용자 연령대 분포 현황(2022. 3. 기준)

3. 신청 및 제공

[그림 7]에는 연도별 책바다 신청 및 제공 현황을 나타냈다. 코로나19로 전국 도서관의 휴관이 잦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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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 다소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 책바다 이용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그림 7] 연도별 신청 및 제공 건수 현황(2008~2021)

1) 관종별

다음으로 관종별로 2019~2021년 3년간의 신청 및 제공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이용자 변심 등으로 

중도 취소된 건은 제외하고 실제 대출이 실행되어 복귀까지 완료(정상종료)된 59,053건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이하 지역별, 기관별, 신청자료 분석에서도 동일한 데이터 사용).

<표 2>를 보면 공공도서관이 전체 신청의 98%를 차지하여 책바다 서비스가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이용되는 서비스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대학도서관의 경우 신청은 0%대로 미미하지만, 

제공의 2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공공도서관의 책바다 서비스 이용에 기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상호대차가 도서관 간 상호 이익을 바탕으로 하는 서비스임을 감안할 때 일방적 제공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대학도서관의 적극적인 책바다 이용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표 3> 책바다 신청 및 제공의 관종 간 관계유형

(2019~2021) 

순위 관계유형 건수 비율

1 공공신청, 공공제공 40,842 69%

2 공공신청, 대학제공 14,567 25%

3 공공신청, 국립제공 2,315 4%

4 전문신청, 공공제공 387 1%

5 공공신청, 전문제공 340 1%

<표 2> 관종별 신청 및 제공 비중(2019~2021)

관종 신청 건수
신청에서 

차지하는 비중
제공 건수

제공에서 

차지하는 비중

국립 360 1% 2388 4%

공공 58,080 98% 41,521 70%

대학 99 0% 14,759 25%

전문 470 1% 369 1%

작은 44 0% 9 0%

학교 0 0% 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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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은 책바다 신청 및 제공의 관종 간 관계유형을 분석한 결과이다. 가장 많은 관계는 공공도서관이 

신청하고 역시 공공도서관이 제공하는 것이다. 하지만 공공이 신청하고 대학 및 국립이 제공하는 경우도 

각각 25%, 4%에 달했다. 정리하면 책바다 서비스는 공공도서관 이용자가 신청하면 공공, 대학, 국립이 

나누어 제공하는 서비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같은 관종 내에서 이루어지는 신청 및 제공을 제외하고 관종 간 상호대차가 이루어지는 정도를 [그림 

8]과 같이 시각화하였다. 각 노드(점)의 크기는 타 관종에 제공하는 건수와 비례하게, 링크(선)의 굵기는 

타 관종에 신청 및 제공하는 건수와 비례하게 설정하였다. 노드와 노드 사이에서 화살표를 받은 관종이 

제공하는 쪽이다. 노드의 크기로 볼 때 대학과 국립은 타 관종에 제공을 많이 하며, 공공은 타 관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적지만 링크의 굵기로 볼 때 대학과 국립에 상당한 신청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공공과 전문은 신청과 제공에서 비교적 상호호혜적인 관계임을 알 수 있다.

[그림 8] 관종 간 신청-제공 관계(2019~2021) 

2) 지역별

다음으로 2019~2021년 3년간의 신청 및 제공 데이터를 지역별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서울이 전체 

신청의 31%, 제공의 29%를 차지하여 가장 활발하게 책바다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고, 경기가 그 뒤를 

이었다. <표 4>에서 보라색 계열의 셀은 제공보다 신청이 많은 지역이고, 녹색 계열의 셀은 신청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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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이 많은 지역이다. 색이 없는 지역은 신청과 제공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는 곳이다. 대부분 지역이 

신청보다 제공 비율이 높지만 서울, 경기, 전남 세 지역은 제공보다 신청이 높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신청은 전체의 30%인 데 반해 제공은 18%밖에 되지 않아 자관의 부족한 장서를 책바다를 이용해 타 

지역에서 보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대로 부산은 신청은 7%인 데 비해 제공은 11%여서 책바다로 타 

지역을 도와주고 있는 걸 알 수 있다.

<표 4> 지역별 신청 및 제공 비중(2019~2021)

지역
신청

건수

신청에서 

차지하는 

비중

제공
건수

제공에서 

차지하는 

비중

지역
신청

건수

신청에서 

차지하는 

비중

제공
건수

제공에서 

차지하는 

비중

서울 18,481 31% 17,210 29% 대전 898 2% 1,497 3%

경기 17,944 30% 10,450 18% 대구 1,867 3% 3,217 5%

전북 1,286 2% 1,137 2% 경남 2,059 3% 2,693 5%

광주 1,488 3% 2,191 4% 충남 1,072 2% 2,269 4%

세종 280 0% 1,550 3% 전남 1,573 3% 1,001 2%

울산 553 1% 423 1% 충북 1,755 3% 1,652 3%

부산 3,974 7% 6,324 11% 강원 834 1% 1,199 2%

경북 1,329 2% 2,446 4% 제주 299 1% 300 1%

인천 3,361 6% 3,494 6%

지역별 신청 및 제공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표 5>와 같이 분석한 결과 서울 내 15%, 경기 내 9%, 

경기신청-서울제공 8%, 서울신청-경기제공 5%로 전체의 34%가 서울 및 수도권 내에서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 책바다 신청 및 제공의 지역 간 관계유형(2019~2021) 

순위 관계유형 건수 비율 순위 관계유형 건수 비율

1 서울신청, 서울제공 9,025 15% 11 경기신청, 대구제공 855 1%

2 경기신청, 경기제공 5,288 9% 12 인천신청, 인천제공 699 1%

3 경기신청, 서울제공 4,686 8% 13 인천신청, 경기제공 691 1%

4 서울신청, 경기제공 2,743 5% 14 경기신청, 충남제공 655 1%

5 부산신청, 부산제공 1.728 3% 15 서울신청, 경북제공 634 1%

6 경기신청, 부산제공 1.198 2% 16 서울신청, 대구제공 611 1%

7 경기신청, 인천제공 1.169 2% 17 서울신청, 충남제공 578 1%

8 서울신청, 부산제공 1.101 2% 18 경남신청, 부산제공 577 1%

9 서울신청, 인천제공 997 2% 19 경기신청, 경북제공 565 1%

10 인천신청, 서울제공 895 2% 20 경기신청, 경남제공 56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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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지역 안에서 이뤄지는 건을 제외하고 타 지역에 책바다를 신청 및 제공하는 관계를 시각화 

하였다([그림 9]). 노드와 링크의 크기는 관종 간 시각화와 동일한 방식으로 설정하였다. 붉은색 노드는 

제공보다 신청이 많은 지역이고, 푸른색은 신청보다 제공이, 검은색은 신청과 제공이 균형 있게 이뤄지는 

지역이다. [그림 9]를 보면 서울은 타 지역에 가장 많은 자료를 제공하나 제공보다 신청이 많다는 특징이 

있다. 경기도는 부족한 장서를 주로 서울에서 보충하며, 그밖에 부산, 인천, 대구, 충남 등 전국적으로 

조금씩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9] 지역 간 신청-제공 관계(2019~2021) 

3) 기관별

신청 및 제공을 기관별로 분석한 결과, 신청 상위기관은 주로 서울 및 수도권에 위치한 공공도서관이며, 

제공 상위기관에는 국립 및 대학도서관이 다수 포진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 참조).

신청 및 제공에서 상위기관 쏠림을 알아보기 위해 누적 비율을 계산한 결과, 신청 152개 관(전체 

참여관의 13%), 제공 87개 관(전체 참여관의 7%)이 전체의 신청 및 제공의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상위기관 쏠림은 신청보다는 제공에서 더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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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신청 및 제공 상위기관(2019~2021)

신청 상위기관 제공 상위기관

순위 도서관명 신청 건수 누적 % 순위 도서관명 제공 건수 누적 %

1 서울G공공도서관 854 1% 1 국립세종도서관 1,550 3%

2 서울Y공공도서관 773 3% 2 인천I대학도서관 1,234 5%

3 서울K공공도서관 662 4% 3 대구G대학도서관 1,113 7%

4 서울D공공도서관 636 5% 4 서울N공공도서관 1,103 9%

5 인천H공공도서관 553 6% 5 부산S공공도서관 1,039 10%

6 서울S공공도서관 540 7% 6 서울S공공도서관 895 12%

7 서울G공공도서관 474 8% 7 경기C대학도서관 756 13%

8 부산G공공도서관 449 8% 8 대구Y대학도서관 751 15%

9 경기P공공도서관 440 9% 9 서울J공공도서관 744 16%

10 경기D공공도서관 419 10% 10 국립중앙도서관 719 17%

… …

152 서울G공공도서관 122 60% 87 경기S공공도서관 169 60%

[그림 10]은 2019~2021년까지 참여도서관의 신청과 제공의 균형 현황이다. 신청이 더 많은 도서관이 

579개 관으로 제공이 더 많은 도서관 450개 관보다 많아 제공에서 쏠림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 

해당 기간 제공과 신청이 없는 도서관이 161개 관으로 나타나 책바다 가입 후 운영이 미미한 도서관 또한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10] 참여도서관의 신청과 제공 균형 현황(2019~2021)

4. 신청자료

책바다 신청자료의 성격을 파악하여 향후 공공도서관 수서 정책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신청 횟수, 

주제, 출판연도를 분석하였다. 분석에 활용된 국가자료종합목록(KOLIS-NET) 데이터는 공공도서관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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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국립도서관이 공공도서관에 제공한 자료이며,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데이터는 대학도서관이 

공공도서관에 제공한 자료이다.

1) 국가자료종합목록(KOLIS-NET) 데이터 분석

2019~2021년에 이루어진 책바다 서비스 신청 및 제공 데이터 59,053건 중 KOLIS-NET을 통해 신청된 

건은 43,968건이었으며, 이 중 서지통합 등으로 데이터가 유실된 건을 제외한 결과는 총 42,760건이다. 

여기서 중복 신청을 제외한 제어번호는 34,974건으로 [그림 11]은 해당 기간 KOLIS-NET을 통한 

제어번호별 책바다 신청 횟수를 분석한 것이다. 분석 결과, 1회 신청 데이터가 30,324건(87%), 2회 신청은 

3,335건(10%), 3회 이상은 1,315건(4%)으로 특정 자료 신청 쏠림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1] KOLIS-NET 책바다 신청 횟수 현황(2019~2021)

책바다의 신청 주제로는 문학이 12,855건(31%)으로 가장 크고, 사회과학 7,757건(19%), 기술과학 

4,914건(12%) 등이 뒤를 이었다([그림 12] 참조).

[그림 12] KOLIS-NET 책바다 신청 주제별 현황(20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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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구체적인 신청 주제를 확인하고자 KDC 유강까지 분석한 결과 한국문학 14%, 영미문학 10%, 

경제학 8%, 기독교 5% 등으로 나타났다. 한국문학이 가장 선호되는 자료이기는 하나, 주제별로 큰 쏠림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다 신청자료의 구체적인 서지사항은 <표 7>과 같으며 로맨스 소설, 심리학, 

재테크 분야 도서가 상위권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KOLIS-NET 책바다 최다 신청자료 현황(2019~2021)

순위 제어번호 횟수 주제 서명 저자 출판사 발행연도

1 UB20120044202 146 한국소설 미온의 연인 김수지 신영미디어 2012~2014

2 UB20060478782 128 한국소설 서머 조강은 신영미디어 2006

3 UB20130457914 79 한국소설 미주부동산 1, 2 이휴정 신영미디어 2013

4 UB20140118046 45 한국소설 미주부동산 1 이휴정 신영미디어 2013

5 UB20140118047 44 한국소설 미주부동산 2 이휴정 신영미디어 2013~2014

6 UB20130282433 28 한국소설 구원 백우시 동아출판사 2013

6 UB20010003590 28 심리 육체가 없지만 나는 이 책을 쓴다 제인 로버츠 도솔 2000

8 UB20140138801 21 한국소설 미온의 연인 김수지 신영미디어 2012~2014

9 UB20150099194 18 경제 삼원금천비록 정재호 모든국민은주주다 2015

10 UB20190011736 17 경제 부자아빠의 팜시스템주식투자법 정재호 모든국민은주주다 2019

KOLIS-NET 신청자료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2021년 발행된 자료가 53.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용자들은 책바다 서비스에서 발행된 지 오래된 자료가 아닌 비교적 최신자료를 신청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13] KOLIS-NET 출판연도 비중(20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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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데이터 분석

같은 기간 RISS을 통해 신청된 책바다 서비스는 15,085건이었으며, 유실된 데이터를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 KOLIS-NET 데이터와 마찬가지로 1회 신청이 전체 12,037건(91%)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하지만 

주제별 분석에서 사회과학 3,375건(23.6%), 예술 3,006건(21%), 문학 1,968건(13.8%) 순으로 문학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던 KOLIS-NET 분석과는 차이를 나타냈다([그림 14] 참조).

[그림 14] RISS 책바다 신청 주제별 현황(2019~2021)

RISS 최다 신청자료에는 KOLIS-NET 최다 신청자료와 비슷하게 로맨스 소설, 재테크 도서 등이 상위권을 

차지하였으나, KOLIS-NET과 달리 사전, 문제집 등이 포함된 것을 눈여겨볼 수 있다(<표 8> 참조).

<표 8> RISS 책바다 최다 신청자료 현황(2019~2021)

순위 제어번호 횟수 주제 서명 저자 출판사 발행연도

1 10731119 88 한국문학 서머 조강은 신영미디어 2006

2 12739685 51 한국문학 미온의 연인 김수지 신영미디어 2012

3 13910057 24 사회과학
수화통역사 

1,000문제로 끝내기: 1차 필기
문혁 외 시대고시기획 2016

4 14678422 22 사회과학 주식 시세의 비밀 정재호 모든국민은주주다 2017

5 8906898 16 언어 漢韓大辭典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단국대학교 2000

6 8144130 15 사회과학
90일만에 당신의 회사를 

고수익기업으로 바꿔라
간다 마사노리 중앙이아이피 2001

7 13323608 12 한국문학 미주부동산 2 이휴정 신영미디어 2013

8 15300703 11 한국문학 위대한 소원 하늘가리기  피오렛 2019

8 13338042 11 한국문학 미주부동산 이휴정 신영미디어 2013

8 13323610 11 한국문학 미주부동산 1 이휴정 신영미디어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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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제어번호 횟수 주제 서명 저자 출판사 발행연도

8 10335547 11 한국문학 메디컬 센터: 이화현 장편소설 1, 2 이화현 환상미디어 2006

12 15050712 10 사회과학 KBS한국어능력시험 14
한국방송공사

한국어진흥원 
형설출판사 2019

12 13723785 10 기술과학 (Nelson) 소동물 내과학 Richard Nelson 엘스비어코리어 2015

5. 제공률

1) 평균 제공률

<표 9>는 2008~2021년 책바다 트랜잭션 데이터 현황이다. ‘총신청건수’는 취소를 포함하여 이용자가 

신청한 모든 건수이며, ‘총제공승인’은 취소 등으로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더라도 일단 제공 승인된 건을 

합한 수치이다. ‘정상종료’는 제공 및 반납, 소장도서관으로 복귀까지 완료된 건수이다.

책바다 취소 트랜잭션은 신청불가, 제공불가, 이용자취소, 미결제취소 네 가지로 구성된다. ‘신청불가’는 

자관 소장자료 등의 이유로 신청 도서관에서 이용자의 신청을 불가한 건수이고, ‘제공불가’는 제공 

도서관에서 미소장 등의 이유로 제공을 불가한 건수이다. ‘이용자취소’는 트랜잭션 진행 중에 이용자가 

자발적으로 취소한 건수이며, ‘미결제취소’는 공공도서관 자료의 경우 제공승인 후, 대학도서관 자료의 

경우 신청승인 후 48시간 이내에 이용자가 결제하지 않아 시스템에서 자동 취소된 건수이다.

<표 9> 책바다 트랜잭션 데이터(2008~2021)

구분
취소건수

총신청건수 총제공승인 정상종료
신청불가 제공불가 이용자취소 미결제취소

2008 263 745 805 266 3,598 1,934 1,519

2009 295 1,144 1,355 396 5,638 3,036 2,448

2010 211 1,001 1,356 415 5,618 3,244 2,635

2011 269 979 1,795 407 6,417 3,671 2,967

2012 364 1,041 1,980 434 7,215 4,108 3,396

2013 292 942 1,832 446 6,881 4,058 3,369

2014 358 1,627 3,172 646 12,247 7,501 6,444

2015 528 2,138 4,480 953 16,339 9,783 8,240

2016 475 2,399 4,886 1,008 18,927 11,826 10,157

2017 635 2,546 4,768 1,012 21,028 13,717 12,067

2018 685 3,951 5,979 1,316 26,970 16,961 15,037

2019 952 6,061 7,418 1,119 35,111 21,457 19,561

2020 1,557 4,537 6,148 754 28,194 16,500 15,196

2021 1,785 7,789 9,626 1,363 47,841 29,362 27,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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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바다 서비스의 전체 품질을 측정하기 위해 평균제공률을 산출해 보았다. 평균제공률은 신청에서 

제공, 복귀까지 상호대차가 얼마나 성공적으로 이뤄지는지 측정한 것으로, 전체 정상종료 건수를 전체 

신청건수로 나누어 산출하였다.

책바다 평균제공률 = 전체 정상종료 건수/전체 신청건수

[그림 15]를 보면 2008~2021년 연도별 평균제공률은 50.8%로, 이는 이용자 신청 2건 중 1건만이 

정상종료되었고, 1건은 트랜잭션 진행 중 취소되었음을 의미한다. 책바다는 서비스 도입 이래 신청 및 

제공, 이용자 수 모두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제공률만은 2014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50%대 수준에 

머물러 있는 모습이다.

[그림 15] 연도별 평균 제공률(2008~2021)

한편, 지역별로 제공률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2019~2021년 제공률 데이터를 전국 17개 

시도로 나누어 평균을 산출하였다([그림 16] 참조). 분석 결과, 세종 지역이 68%로 제공률이 가장 

높았는데, 해당 지역의 도서관은 국립세종도서관 단 한 곳이었으나 제공건수가 1,550건에 달해 지역을 

대표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인다. 이어 대전 및 충북(51%), 전남(50%) 등이 뒤를 이었다. 제공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로 31%에 불과했다. 제공률이 가장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의 차이가 30% 이상으로 

지역별 책바다 제공 승인에 편차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같은 데이터를 관종별로 구분하여 산출하자 학교도서관이 가장 높은 제공률을 나타냈다([그림 

17] 참조). 그러나 동기간 제공실적이 있는 학교도서관은 강원 지역 소재 M고등학교 한 곳이었으며, 

제공건수도 7건에 불과해 관종을 대표하기에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15,465건을 제공한 대학도서관은 

59%, 43,453건을 제공한 국립도서관은 51%, 43,453건을 제공한 공공도서관은 38%의 제공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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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지역별 평균 제공률(2019~2021) [그림 17] 관종별 평균 제공률(2019~2021)

2) 취소 데이터

50%대인 책바다 평균 제공률의 원인을 살펴보기 위해 2008~2021년 책바다 취소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전체 취소건수 111,704건 중 55,600건(50%)이 이용자 취소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그림 18] 참조).

[그림 18] 책바다 취소사유(2008~2021)

이용자 취소의 원인은 단순 변심, 시간 지연에 따른 취소, 제공불가에 따른 재신청 등 여러 가지로 

추측해 볼 수 있으나 명확한 사유는 알 수 없어 취소를 택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의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용자 취소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제공불가(33%)의 이유를 살펴보니, ‘관외대출중’이 

63.31%로 가장 많았다. 이는 책바다 검색시스템에서 개별 도서관의 실시간 대출상태를 표출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관내 대출 중인 도서가 책바다 시스템에서는 신청이 가능하여 이용자는 일단 신청 후 제공불가 

처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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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책바다 제공불가 사유(2008~2021)

관외대출중 다음으로 기타(15.64%), 분실(8.27%), 미소장(7.03%), 상호대차 제외자료(3.74%), 

수리·제본중(2.02%) 등이 뒤를 이었다.

6. 소요 시간

이용자가 신청부터 자료를 실제 대출받기까지 소요되는 시간(turnaround time)은 상호대차서비스를 

평가하는 여러 지표 중 하나이다(Poll, 2008, p. 202). 이용자의 신청에 얼마나 신속하게 응하였는지 

이용자 중심에서 평가가 가능하고, 또 타 도서관의 요청에 얼마나 빠르게 응답하였는지로 담당자의 협력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표 10>은 이용자 신청완료 후 신청 도서관 담당자가 승인하기까지 걸린 시간(a), 그로부터 제공 

도서관의 제공승인까지 걸린 시간(b), 제공승인에서 이용자가 스스로 결제하기까지 걸린 시간(c), 

결제완료 후 제공 도서관이 자료를 발송하여 신청 도서관에 도착, 담당자가 확인하여 대출이 

실행되기까지 걸린 시간(d)에 대해 연도별 평균시간을 나타낸 것이다.

<표 10> 책바다 소요 시간(2008~2021)

연도
신청~

신청승인(a)

신청승인~

제공승인(b)

제공승인~

결제(c)

발송~

도착 확인(d)

소요 시간

a+b+c+d

2008 1일 7시간 2일 9시간 8시간 51분 1일 20시간 5일 21시간

2009 1일 2시간 2일 7시간 20시간 21분 1일 23시간 6일 4시간

2010 1일 9시간 3일 1시간 5시간 38분 1일 23시간 6일 15시간

2011 1일 10시간 3일 10시간 7시간 28분 1일 22시간 7일 1시간

2012 1일 11시간 2일 21시간 6시간 49분 1일 22시간 6일 13시간

2013 1일 12시간 2일 12시간 6시간 38분 2일 2시간 6일 9시간

2014 1일 13시간 2일 21시간 5시간 51분 2일 6시간 6일 22시간

2015 1일 15시간 3일 18시간 6시간 3분 2일 8시간 7일 23시간

2016 1일 12시간 3일 7시간 5시간 8분 2일 7시간 7일 7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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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신청~

신청승인(a)

신청승인~

제공승인(b)

제공승인~

결제(c)

발송~

도착 확인(d)

소요 시간

a+b+c+d

2017 1일 6시간 2일 16시간 5시간 29분 2일 8시간 6일 11시간

2018 1일 6시간 2일 18시간 5시간 33분 2일 12시간 6일 18시간

2019 22시간 20분 2일 5시간 4시간 39분 2일 16시간 6일

2020 19시간 10분 1일 18시간 4시간 18분 3일 8시간 6일 1시간

2021 1일 1시간 2일 9시간 4시간 7분 2일 23시간 6일 13시간

2008~2021년까지 집계된 책바다 서비스의 평균 소요 시간은 6일 16시간이었다. 이는 주말 및 

공휴일을 포함한 시간으로, 업무일 기준으로 측정한다면 좀 더 짧은 시간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소요 시간은 매년 5일에서 6일 사이에 정체되어 있는 모습이다. 소요 시간이 

길어지는 원인으로는 담당자 부재 및 부재 시 대직자 미지정, 인수인계 미흡, 책바다 신청 알림 장기간 

미확인 등이 있을 것으로 추측되나, 자세한 원인은 소요 시간이 긴 도서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등 세부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11>은 2019~2021년 지역별 책바다 소요 시간이다. 지역별 소요 시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로 분류하여 평균을 산출하였다. 가장 빠른 지역은 부산으로 신청에서 제공까지 5일 

34분이 소요되었고, 가장 느린 지역은 제주로 7일 22시간 8분이 소요되어 지역별로 최대 2일 이상의 

편차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11> 지역별 책바다 소요 시간(2019~2021)

순위 지역 소요 시간 순위 지역 소요 시간

1 부산 5일 34분 10 충북 6일 9시간 7분

2 세종 5일 2시간 37분 11 경기 6일 11시간 7분

3 경남 5일 11시간 25분 12 전북 6일 19시간 47분

4 대전 5일 13시간 41분 13 인천 6일 22시간 43분

5 서울 5일 23시간 16분 14 강원 7일 3시간 31분

6 경북 6일 3시간 48분 15 전남 7일 7시간 59분

7 울산 6일 4시간 30분 16 충남 7일 15시간 52분

8 광주 6일 6시간 23분 17 제주 7일 22시간 8분

9 대구 6일 7시간 51분

7. 비용

사송 등으로 이뤄지는 관내 상호대차와 다르게 책바다 서비스는 우체국택배를 이용하여 왕복 택배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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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0원이 발생한다(2022년 6월 말 기준). 요금은 이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관 

이용자에게 2,600~3,700원을 지원하므로 지역마다 요금이 다르다. 장애인 이용자는 지자체 보조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 전액 지원하여 무료로 책바다를 이용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책바다 신청의 98%를 차지하는 공공도서관에 한하여 비용을 분석하였다. 전체 공공도서관 

994개 관 중 712개 관(72%)이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었으며, 그중 가장 많은 544개 관(54.7%)이 

3,500원을 지원하고 있었다([그림 20] 참조). 하지만 다음으로 많은 282개 관(28.4%)은 지원금을 

제공하지 않아 해당 도서관 이용자는 5,200원 전액을 자신이 결제한다. 이용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지원금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지원금 정책 홍보 및 책바다 이용자를 위한 예산 확보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20] 참여도서관 책바다 요금 현황

Ⅲ. 개선 및 발전 방안

지금까지 책바다 이용 데이터를 참여도서관, 이용자, 신청 및 제공, 신청자료, 제공률, 소요 시간, 비용 

등 7가지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서비스 개선 및 발전 방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도서관의 책바다 참여는 매년 증가하여 2020년 말 기준 전국 도서관 80%가 책바다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으나, 대학 및 전문도서관의 경우 각각 전체 도서관의 23% 및 10%로 가입률이 낮아 향후 

참여도서관을 확대하기 위한 홍보 계획 수립 시 이들 대학과 전문도서관을 중점으로 한 전략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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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신청 및 제공의 경우, 관종별로 공공도서관이 신청하고 대학과 국립이 제공하는 형태를 보면, 

대학의 경우 신청은 0%대로 저조하지만 제공의 25%를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학도서관의 서비스 

공로를 인정해 기존 협약을 유지하고,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협약 확대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신청 및 제공 현황 분석에서 누적률 60%에 도달하는 도서관 순위가 신청 도서관은 전체의 

13%인 데 비해 제공 도서관은 7%로 나타나 소수 제공 도서관으로 쏠림이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향후 

상호대차운영위원회 개최 시 현 지역대표도서관과 함께 최다 제공기관에 포함된 국립세종도서관, 

대학도서관 등을 포함하여 신청 위주 기관과 제공 위주 기관이 소통하는 장을 만들 필요가 있다.

넷째, 서비스 시작 이래 평균 제공률이 50%대에 머물러 있는 원인을 살펴보기 위해 책바다 취소건수를 

분석한 결과, 이용자 취소가 50%로 가장 많았다. 책바다를 신청하고 중도에 취소하는 이용 패턴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취소 이용자 대상 설문조사와 그를 바탕으로 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다섯째, 책바다 서비스 평가지표인 평균 제공률과 평균 소요 시간에서 지역, 관종별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 향후 참여도서관 책바다 운영 교육 시 지역별, 관종별, 기관별로 교육 횟수와 강도, 교육 의무화 

등을 선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책바다 참여도서관 중 72%가 자관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제공하나 나머지 도서관은 아직 

지원금 정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택배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해 책바다 이용자의 부담이 가중되는 

데 대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책바다 서비스와 지원금 제도에 대한 홍보 및 예산 확보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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